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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및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D광역시에 위치한 2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며, 자료 수집
은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3월 20일 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
구결과 내부지향적 정책은 3.04점, 사회적지지는 상사 3.08점, 동료 3.81점, 가족 3.67점이었고, 직무배태성은 2.98점, 
이직의도는 3.55점이었으며,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및 직무배태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임상경력과 근무부서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경
력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고, 근무부서는 외과병동, 내과병동, ICU, OR순으로 이직의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병원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및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적극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urses' internal orientation, 
social support and job orientation on turnover intention. The subjects were two university hospital 
nurses in D metropolitan city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2, 2018 to March 20, 2019.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program,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tudy results were 3.04 ± .62 points for internal orientation policy, 3.08 ± .55
points for social support, 3.81 ± .59 points for peers, 3.67 ± .60 points for family members, and 2.98
± 0.43 points for job placement and intention to turnover. The degree of turnover decreased with higher
internal orientation, social support and job orientation. An examin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showed significant results with clinical experience and working
department. The higher the clinical experience, the higher the turnover intention, and the department
of work showed the higher turnover intention in the order of surgical ward, medical ward, ICU, and OR.
These results show the need to actively develop and educate programs to improve nurses' intention to 
turnover, as well as internal hospital-oriented policies, social support, and job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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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의료산업의 트렌드는 대형화와 최신식화이다. 이
러한 병원이 이익을 추구 하면서 의료 시장은 거대해지
고 또한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병원 기업주 혹은 
경영주들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의료인이 하나의 상업적 
도구로 이용 되면서 의료인들의 스트레스와 직무 불만족
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를 이용하는 고객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스
트레스와 직무 불만족은 의료인들의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친다[1].

최근 간호인력의 부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간호대학의 신설과 정원 증
가로 매년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상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의 비율은 2014년도 기준 45.5%에 그치
고 있으며,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23.8%에 불과하다[2]. 이처럼 간호사의 수가 증
가하였음에도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간호사들의 이
직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
시킬 방안이 필요한데 Hayes 등[3]의 연구에서 병원의 
인사관리, 업무 만족도 등의 내부지향적 정책이 중요하
며, Yom 등[4]의 연구에서 가족, 친구 및 동료, 상사 등 
의미 있는 주변인들의 지지가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Mitchell 등[5]은 직무배태
성을 통해 이직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중 내부지향적 정책은 병원 경영자들이 간호사들을 내
부 고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간호사들에게 동기부여와 직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6]. 이러한 정책
은 간호사의 직무만족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 전체에 긍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간호의 질을 높여주고 결국 
외부 고객인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7]. 

또한 최근 간호사의 이직과 관련하여 외부적인 요인으
로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적지지란 한 개인이 주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지원을 뜻하며, 이에는 가족, 동료 및 직장상사와
의 관계가 있다[8]. 이러한 관계에서 긍정적지지 즉, 애
정, 존중, 관심, 경청 등을 경험하면 스트레스를 감소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심
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4]. 

한편 간호사의 이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Mitchell등[5]
은 직무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직무배태성은 

‘어느 한곳에 뿌리내린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가를 알아보고 탐구하여 이직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5].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조절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
[9], 밤번근무의 부담감, 직업특성에 대한 부담감 및 육아
와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를 관련요인으로 분석한 연구
[10]와 병원의 인사관리,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임파워먼트와 낮은 경력 및 부정적인 경
험으로 인한 낮은 직무배태성 등을 요인으로 분석한 연
구가 있었지만[3] 간호사의 이직의도의 연관 변수로 내부
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및 직무배태성을 함께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
적지지 및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및 이직의도 감소 방안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직

무배태성,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0월 D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

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각 병원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
적이며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하는 
간호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음을 설명하
였으며, 연구 참여는 서면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를 수
집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독립변수 4개로 산출하였을 때 적정 표본 크기는 77명이 
산출 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90명을 연구대상자 
수로 산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불성
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
용된 대상자는 84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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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내부지향적 정책
내부지향적 정책은 Lee[11]가 개발한 도구를 Doo등

[1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총점 100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내부지향적 정책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Doo등[1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2.3.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House와 Wells[13]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도구를 Jung[1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상사지지 8문항, 동료지지 8문항, 가족/친구지
지 8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총점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Jung[23]의 연구에서 Cronbach's⍺= .93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이었다. 하부영
역별로 살펴보면 상사 Cronbach’s α=.89, 동료 
Cronbach’s α=.90, 가족/친구 Cronbach’s α=.85었다.

2.3.3 직무배태성
직무배태성(Job Embeddedness)은 Mitchell등[15]

이 개발한 도구를 Kim[1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직무배태성은 조직의 구성원이 직장에 머무르도
록 하는 내적∙ 외적 요소들로 적합 7문항, 희생 7문항, 
연계 5문항의 3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총점 9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배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1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이었다.

2.3.4 이직의도
이직의도에 관한 문항은 Lawler[17]의 연구에서 사용

한 이직의도에 관한 4문항을 Park[18]이 간호사의 이직
의도로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다. 총점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18]의 연구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0.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

다.
2) 간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직무배태

성, 이직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간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직무배태성, 

이직의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5)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연령은20~30세가 56.5%로 많았으며, 31~40세는 

45.4%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80%, 기혼이 
20%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4년 졸입이 42.4%로 많았으
며, 3년제 졸업은 38.8%였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이 
11.8%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92.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경력은 5년 이하가 38.8%, 10년 이상이 
41.2%, 6~10년이 20%로 나타났으며, 이직경험은 
88.2% 없었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88.2%로 많았으
며, 근무부서는 중환자실 42.4%, 외과계 병동 27.1%, 내
과계 병동과 수술실이 153%로 나타났다. 현재 주거 형태
는 자취가 51.8%, 자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
우가 48.2%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직위, 이직경험, 근무형태, 주거구성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임상경력(F=3.231,p<.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직의도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 결과 5년 이하의 임상경력보다 
10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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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Oriented 
Policy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superior colleague friend/family

Internal Oriented Policy 1

Social 
Support

superior .377
(<.001) 1

colleague .388
(<.001)

.782
(<.001) 1

friend/family .337
(<.001)

.685
(<.001)

.806
(<.001) 1

Job Embeddedness .719
(<.001)

.322
(<.001)

.365
(<.001)

.409
(<.001) 1

Turnover Intention -.527
(<.001)

-.325
(<.01)

-.301
(<.01)

-.254
(<.05)

-.674
(<.001) 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Spec. n(%)
Turnover intention

Mean(SD) t or F(p)

Age
20~30 48(56.5) 3.53(±.77)

0.12(.890)
31~40 36(42.4) 3.58(±.73)

Marital 
status

Single 68(80.0) 3.49(±.77)
-1.36(.179)

Married 17(20.0) 3.76(±.60)

Degree

3-year 
diplomaa 33(38.8) 3.70(±.76)

1.382(.254)4-year 
bachelorb 36(42.4) 3.41(±.82)

≥Master'sc 10(11.8) 3.70(±.45)

Clinical 
experience

(years)

5≥a 33(38.8) 3.30(±.73)
3.231(<.05)

a<b6~10 17(20.0) 3.62(±.86)
≥10b 35(41.2) 3.74(±.62)

Turnover 
experience

Yes 10(11.8) 3.43(±.73)
-0.550(.584)

No 75(88.2) 3.56(±.75)

Work type
3-Shift 75(88.2) 3.53(±.76)

-0.577(.566)
Full time 10(11.8) 3.68(±.60)

Department

Medical ward 13(15.3) 3.65(±.74)

6.841(<.001)
a>b,c

Surgical 
warda 23(27.1) 4.04(±.69)

ORb 13(15.3) 3.17(±.73)
ICUc 36(42.4) 3.33(±.63)

Type of 
residence

Home 41(48.2) 3.70(±.73)
1.873(.065)

Trace 44(51.8) 3.40(±.74)

Table 1. Differences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ts’ Characteristics   

                                          (N=84) 

3.2 간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직무배
태성 및 이직의도의 정도

간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은 5점 만점에 평균 3.04점
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4점 만점에 상사는 평균 3.08점, 
동료 3.81점, 가족/친구 3.67점이었으며, 직무배태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는 5점만
점에 3.5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Mean±SD Range

Internal Oriented Policy 3.04±.62 1~5

Social 
Support

superior 3.08±.55

1~5colleague 3.81±.59
family/friend  3.67±.60

Job Embeddedness 3.00±.63 1~5
Turnover Intention 3.55±.74 1~5

Table 2. Nurses' Inward-Oriented Policy, Social Support, 
Job Attitude and Degree of Turnover 
Intention

3.3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직무배태성 및 이
직의도의 상관관계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내부지향적 정책(r=-.527, p<.001), 
직무배태성(r=-.674, p<.001),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에서 상사(r=-.325, p<.01), 동료(r=-.301, p<.01), 가족
/친구(r=-.254, p<.05)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3.4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지향적 정책, 직무배태성, 사회적지지(상사, 
동료, 가족/친구) 를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잔차분석Durbin-Watson 통계량1.506으로 2
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4.089~2.289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
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사의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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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무배태성(β=-.785 p<.001), 
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45.3%였다
〔Table 4〕

  

Spec. B SE β t p

Constant 6.201 .439 14.13
8 .000

Internal Oriented Policy -.011 .148 -.009 -.077 .939

Social 
Support

superior -.239 .159 -.197 -1.50
5 .136

colleague -.137 .237 -.095 -.579 .564
friend/famil

y .283 .177 .229 1.600 .114

Job Embeddedness -.785 .146 -.661 -5.38
7 .000

Adjusted R²=,453  F=14.775(p<.001)

Table 4. Differences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ts’ Characteristics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및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서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 결과 임상경력과 근무부서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고 근무
부서는 외과병동, 내과병동, ICU, OR순으로 이직의도가 
높았다. 이는 경력이 높을수록 내부지향적 정책에 관심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지는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
어진다. 또한 병동 간호사들이 ICU와 OR등의 특수파트
보다 직업에 대한 전문의식이 낮아 직무배태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직무배성 
및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지 및 직무배태성은 모두 이직의도와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는 비슷한 연구인 Lee등[19]의 연구에
서 사회적지지와 직무태성성은 이직의도와 음의상관관계
를 보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Lim등
[20]의 연구에서도 내부지향적 정책은 간호사의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내부지향적 정책은 5점 만점에 평
균 3.0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Lim등[20]의 연구에서 2.81점으로 보고한 결
과와 유사하였다. Lim등[20]은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간

호사의 내부지향적 정책 점수가 일반 간호사들의 내부지
향적 정책 점수보다 낮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형 병원일
수록 이윤추구를 중요시하고 이를 간호사가 인지하여 나
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Lee[19]등은 국내 병원간호
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관련요인을 조사한 결과 외체계 
요인 중 내부지향적 정책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병원은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병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내부지향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4점 만점에 상사는 평균 
3.08점, 동료 3.81점, 가족/친구 3.6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사와 동료, 가족의 모든 하위변수에서 이직의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Lee[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
으로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관심, 격려 및 존중받는 느낌
에 대한 자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효과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황적 특이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통제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배태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500병상 
미만의 4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등[22]의 연구에서 3.10점보다 낮았으나, 종합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등[23]의 3.02점과 광역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년차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등[24]의 연구 2.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Jeon등
[22]의 연구에서 종합병원의 경우 직무배태성 점수가 상
급종합병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각 병원의 환경이나 근무환경이나 조직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내부지향적 정책, 직무배태성, 사회적지를 변인
으로 조사한 결과 직무배태성(β=-.785 p<.001)이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Kim 등[23]의 연구에서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직 ․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직
의도를 낮추기 위해 외적 보상 등의 금전적 보상을 중요
하게 생각하던 문화에서 이제는 간호사 각 개인의 특성
에 맞는 내적보상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경재 성장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병원 조
직도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정작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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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부족하였던 결과로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배태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나 내부지
향적 정책과 사회적지지 또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
추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병원 내부지향적 정책, 사회적지
지 및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및 교육이 적극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지역의 2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
이며, 부서의 특성 및 업무강도에 따른 이직의도를 고려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를 대상으
로 이직의도를 다루는 연구에서 내부지향적 정책과 사회
적지지 및 직무배태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 연
구와 둘째, 부서 및 간호사 개인이 느끼는 업무의 강도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병원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서 대상자
의 외적 요인인 병원 내부지향적 정책, 환경적 요인인 사
회적지지, 내적 요인으로 직무배태성을 조사하여 간호사
의 이직의도에 영향요인을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화하여 
접근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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